
수요성경공부모임: 소선지서 개요 2018.01.17 

소선지서 개요 

 

구약성경에는 총            권의 선지서(예언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껏 교회는 각 책의 분량에 

따라서 이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하여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1.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총        권의 선지서로 구성되었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총            권의 선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 이사야서 한 권의 분량이 12 권의 소선지서와 비슷함 / 또한 12 권 소선지서의 모든 절수  

        (1,050 절)보다 예레미야서의 총절수(1,346 절)이 더 많음.  

 

2. 저자 및 기록 연대 

 

선지서는 주전 9 세기부터 주전 5 세기 중엽까지 총 16 명의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 참고: 각 시대별 활동 선지자들 요약 

 

구분 이름 활동연대 활동지역 시대배경/참조구절 메시지 

바벨론 

포로 

이전 

요엘 835-796 남유다 웃시야(요아스)  / 왕하 11-15 장 여호와의 날 

요나 793-753 니느웨 여로보암 2 세 / 왕하 13-14 장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아모스 760-755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 세 말엽 

/왕하 14-15 장 
하나님의 공의 

호세아 746-724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 세 말엽에서 

사마리아 함락직전까지 

/왕하 15, 18 장 

사마리아 함락,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이사야 739-680 남유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왕하 15-20 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미가 737-690 남유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하 15 장, 렘 26 
심판과 회복 

나훔 664-612 
남유다 

이방 

히스기야 말년,므낫세 

(앗수르의 앗술바니팔) 

/사 10 장 

니느웨의 멸망 

스바냐 640-609 남유다 요시야 / 왕하 22-23 장 여호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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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국 609-600 남유다 

여호아하스,여호야김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하 23-24 장 

신앙의 고뇌와 승리 

포로 

시대 

예레미야 627-580 
정복당한 

남유다와 애굽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총독 그달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하 22-25 장, 렘 40-44 장 

예루살렘의 죄와  

슬픈 운명 및 미래의 영광 

다니엘 605-530 바벨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바: 느부갓네살-고레스) 

/왕하 23-25 장 

4 대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에스겔 593-570 바벨론 
시드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하 24 장 

예루살렘의 죄와 슬픈 

운명 및 미래의 영광 

오바댜 

586 년 

이후 

(850 년?) 

  
예루살렘 멸망 

(혹은 남유다 여호람) 
에돔의 멸망 

포로 

귀환 

이후 

학개 520 년경   

스룹바벨 총독 

(메대-바사의 다리오 1 세) 

/대하 36 장, 왕하 25 장 

성전 재건 

스가랴 520 년경 남유다 

스룹바벨 총독 

(메대-바사의 다리오 1 세) 

/스 5-6 장 

메시야의 도래 

말라기 430 년경 남유다 

느혜미야 총독 

(메대/바사 다리오 2 세) 

/느 13 장 

계약의 준수 

 

3. 각 선지서에 기록된 선지자/예언자들의 명칭 

 

1)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예언자의 권위를 강조한 칭호’ 

 

2) 여호와의 종: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연결시킨 칭호’ 

 

3)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보냄 받은 사실을 강조한 칭호’ 

 

4) 선견자;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에서 앞날의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선지자의 능력을  

                      강조한 칭호’ 

 

5) 영의 사람: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강조한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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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지자들의 임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각 시대별 생활전반의 문제들을 

거론하며 저들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율법)안에 올바른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백성들의 영적  

     죄악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함. 

 

2) 도덕적으로 

     스스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이면서,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일지라도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깨우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  

 

3) 정치적으로 

     주전 8 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는 국가의 전쟁이나 동맹조약 등의 

     대외정책에도 폭넓게 간섭하면서, 국가정책에도 성공과 실패를 예언하며 큰 영향을 끼침. 

 

5. 소선지서를 효과적으로 묵상하기 위한 접근 방법들 

 

1) 과거의 해석학적 트렌드(trend) 

 

a. 역사적 흐름 안에서 해석 

        - 곧 포로생활 이전부터 포로생활 이후까지의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소선지서를 묵상  

 

b. 각 책에 기록된 중심 내용과 주제별 키워드, 인용과 암시를 연결시켜 묵상하는 것 

- ex: ‘호세아=신랑신부’, ‘요엘=심판’, ‘아모스=공의’, ‘하박국=참 열매, 감사’, etc. 

  

2) 현대의 해석학적 트렌드(trend) 

 

a. 소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신학적 주제를 중심으로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인식하여 묵상.  

       - 곧 12 개의 별개의 책으로 보지 않고, 한 권의 책에 12 개의 장(chapters)이 있는 책처럼  

          읽어야 한다는 것. (ex: 모세오경(창-신), 역사서(열-역), etc.) 

  

b. 이 같은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 

       - 12 선지서는 원래 한 권의 두루마리에 함께 기록되어 있었음! 

       - 물론 각각의 책들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는 당대의 청중들을 겨냥한 것! 

       -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포로시대 이후부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12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새롭게 배열되고 정리되어 보존/전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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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 년 수요모임시간을 통해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인식하면서 함께 묵상해 볼 것! 

 

6. 소선지서를 한 권의 책으로 연결시키는 12 가지 주제 

 

Chapter 이름 주제 장수 

1 호세아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14 장 

2 요엘  ‘냉담한 반응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3 장 

3 아모스  ‘죄를 향해 울부짖는 하나님’ 9 장 

4 오바댜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1 장 

5 요나  ‘이방인에게 선지자를 파송하시는 하나님’ 4 장 

6 미가  ‘죄악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7 장 

7 나훔  ‘앗수르를 멸하시는 하나님’ 3 장 

8 하박국  ‘위기 중에도 믿음을 고취시키는 하나님’ 3 장 

9 스바냐  ‘남은 자의 창조를 위해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3 장 

10 학개  ‘성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2 장 

11 스가랴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14 장 

12 말라기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4 장 

   총 67 장 

 

참고: Paul R. House 의 Old Testament Theology 

미국 복음주의 대표 구약신학자, Trinity 성공회 신학교 교수 

 

7. 왜 소선지서를 읽어야 할까? 

 

1) 소선지서는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믿음의 삶과 공의와 인애와 의를 실천하는 

삶’을 강하게 촉구함. 

2) 소선지서는 오실 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완성하실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 줌. 

3) 소선지서는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맺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새롭게 조명해 줌. 

4) 소선지서는 ‘형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성립 요건’임을 강조해 줌. 

5) 소선지서는 옛 창조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창조 질서’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 해 줌. 

6) 소선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청지기 사명과 삶을 강조해 줌. 


